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▌화제의 뉴스▐ 

 

민자법인 계열사 편입 ‘30%룰’ 완화 
 

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17일 민간투자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공정거래법상 ‘30%룰’을 완화하는 

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. 

 

‘30%룰’은 대기업이 민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(SPC) 지분을 30% 이상 소유할 경우 공정거래

법상 계열사로 편입하도록 하는 규제입니다.  위 특수목적법인이 계열사로 편입되면 몸집 불리기

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데다 공시의무를 지게 되는 등 부담도 적지 않아 민간투자에 장애가 

되어 왔습니다. 

 

정부는 지난 4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‘30%룰’을 완화하기로 했는데, 앞으로는 대

기업이 특수목적법인 지분의 30%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건설기간 동안 계열사 편입을 유예받을 

수 있게 되었습니다.  다만, 이 혜택을 받으려면 대기업이 특수목적법인의 임원 구성이나 사업운

용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. 

 

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익편취 등의 부작용 우려 없이 민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

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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